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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마리아 힐트가디스 수녀는 2017년 1월 25일, 수녀가 깊은 신심을 가졌던 성 바오로 축일에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쳤다. 필리피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수녀가 보낸 일생의 

종합이었다.  

막달레나 슈필호프는 1915년 7월 23일, 독일의 에쎈 렐링하우젠에서 태어났다. 부모 에를스트 슈필호프와 이다 

박커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 생활을 몹시 좋아했고 깊은 우정을 키웠다. 슈필호프 가는 네 

명의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렸다. 막달레나가 막내였다. 막달레나는 1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되었다. 오빠 중 한 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전사했다.  

14세가 되자 막달레나는 2,300미터나 되는 높은 산에 오른 적이 있다.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숱한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다. 위대하신 하느님의 현존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의심이나 내적 갈등이 있을 때가 내 삶에 스며들고 있다.”  

막달레나는 어린 시절에도 수녀가 되려는 생각을 했다. 독일에 있는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 허락을 

청했다.아프리카에 선교지가 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결심을 재고했다. “난 내가 꿈꾸어 온 나라인 브라질에 가고 

싶은데. 그럼 노틀담 수녀회를 택해야겠다.” 1936년, 막달레나는 뮬하우젠에서 마리아 힐트가디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고 수련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1938년 1월 24일, 2년차 수련자로서 브라질에 도착하여 원대한 선교적 꿈을 

이루었다.   

수녀는 1939년부터 교사, 교사, 양성지도자로서 교육에 삶을 바쳤다. 세상에 열려있는 자유의 신봉자였던 수녀의 

지평은 넓었으며, 성인기에 예술, 아름다움, 신앙을 아우르며 개방적이고 잘 교육되고 현명한 성인으로 준비시켜 

주지 못하는 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수녀는 “위대하신 하느님을 위해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훌륭한 

사람들로 양성시켜야 해요.”라고 말했다  

1977년 10월부터 1984년 2월까지, 수녀는 굳건한 손과 관대한 마음을 지닌 관구장으로서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를 이끌었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난 언제나 수녀회와 관구와 각 수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1984년 이래로 수녀회 서적들을 독일어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했다. 수녀는 예술과 문학, 특히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참으로 좋아했다. 영향력을 지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일은 그 중에서도 최고였다. 

책을 구입한 뒤 수녀들에게 빌려주면서 읽으라고 권고하곤 했다. 수녀는 예술품을 바라보고는 이러한 문화에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자기 헌신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곤 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전시회와 박물관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수녀의 지혜와 넓은 영혼을 높이 샀다. 카노아스 시민이자, 포르토 알레그레의 명예 가우차, 피쿠차 밀라네즈 상, 

핀토 반데이라 메달을 수여하여 공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고령이 되었을 때는 수녀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육자이신 놀라우신 하느님께서 완전한 맡김을 가르쳐 주셨다.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도 감퇴하며 신체적인 움직임이 더뎌지자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게서 조금씩 나를 가르치고 계셔요. 

난 항상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었지. 이런 경험들은 나를 윤택하게도 만들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라는 격려가 

되기도 했답니다.”  

수녀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제 나는 부모님 댁에서나 수도생활에서나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게 감사드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